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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님, 당신 숨을 보내시어,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ㅡ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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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주님,

1.내 영혼아,

3.골짜기마다 

2.땅을 기초 위에 

4.당신 거처에서 산에도 

당신 업적 

주님을 

샘물 

얼마나 많사옵니까!

든든히 세우시니,

터뜨리시니,

찬미하여라,

물 대시니,

ööÇÇÇÇÇjöÇÇÇÇÇö ww

산과 산 

주 하느님,

영영세세 흔들리지 

그 모든 것 당신 슬기로 

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

굽이굽이 

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ㅡ다.

가득하옵니ㅡ다.

이루시ㅡ니,

않으리이다.

흘러내ㅡ려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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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온 세상은

1.존엄과 영화를 

2.바다로 땅을 옷처럼 

3.하늘의 새들은 그 곁에 

4.가축을 위하여 풀이 나게 

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ㅡ다.

덮으시ㅡ니,

깃들이ㅡ고,

입으시ㅡ고,

하시ㅡ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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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영혼아,

광채를 겉옷처럼 

나뭇가지 사이에서 

산 위까지 물이 가득 

사람을 위하여 나물 돋게 

주님을 

지저귀나이다.

두르셨나이다.

하시나이다.

찬미하여라.

찼나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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